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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닉스 매각작업 또다시 무산
마감일에도 인수희망기업 없어 … 채권단은 블록세일 포함 대안 검토

하이닉스의 매각 작업이 또 다시 무산됐다.

하이닉스 채권단은 인수의향서 추가접수 마감일인 2월12일까지 인수희망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.

인수희망기업 없이 추가접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채권단은 조만간 자문사단 및 주주협의회를 거쳐 블록세

일 등 대안을 논의키로 했다.

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“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단 협의를 통해 지분 일부 매각 등 모든 방안

을 검토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채권단 일각에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블록세일을 통한 하이닉스 지분 처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

다.

한 관계자는 “주주단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경영권 유지가 가능한 최소 지분으로 국내 전략적 투자자를

찾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블록세일이 결정되면 채권단은 경영권 보호가 가능한 15% 가량의 지분만 유지한 채 나머지 13%의 지분을

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.

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우호 지분 확대와 유사시 대출금 조기상환 등 하이닉스를 적대적 M&A로부터 방

어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당초 하이닉스 채권단은 1월29일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후 2주간의 추가접수

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했다.

하이닉스는 2001년 10월부터 10년 가까이 채권단의 공동 관리를 받아왔다. 현재 하이닉스 채권단이 보유한

매각제한 지분은 28.07%(총 1억6548만주)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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